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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인격의 기초가 

세워지고 인지, 정서,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다

양한 변화의 시기이며 지지개념과 사회적인 적응

력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육의 시기이기 때문에 인

간의 발달단계상 중요하며 이후 아동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Spence, Najman, Bor O'Callagham, 

& Williams, 2002). 그러나 영유아는 혼자서 성장

발달할 수 없으므로 양육자의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영유아를 돌보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양육자와 영유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Dorsey et al., 1999).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된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

체로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양

육자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1). 양육

자로서 효능하다는 지각은 양육자로서의 만족감뿐

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행동 및 아동발달에도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최형성, 2005). 학자들에 따

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예를 

들면 가난이나,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

원, 우울과 같은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과도 관련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낮은 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은 아동은 부적절한 행

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도 

방해되었다(Coleman & Karraker, 1998). 이와 같

이 양육자-아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자의 양

육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한국사회의 경우 조모는 어머니와 함께 

아동 양육 및 보호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유

아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

의 역할을 대신하여 영유아의 생활과 놀이를 주관

하면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유안진, 1994). 

한편 핵가족이 일반화 된 현대사회는 기혼 여성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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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

우 육아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고 경

제적 부담감, 양육자에 대한 신뢰 등이 문제가 되

기 때문에 자녀의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2001). 이는 가족의 부양 및 

양육 문제를 사회보다는 가정이 일차적으로 책임

을 수행해 온 한국 사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영

유아 양육에 있어서 조모와 같은 가능한 가족 자

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용적이라고 할 수 있

다(오진아, 2006). 그러나 양육은 신체적, 심리적으

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중년기 후반

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의 조모들은 각종 건

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아통합성의 문제 등과 

직면하게 되고(오진아, 2006), 건강문제가 있거나 

크고 작은 생활사건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여 영유아

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있으나(김선희, 

2005; 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5), 

영유아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최근에야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로 그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하다(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

성학, 2006). 국외 연구로는 조모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King과 Elder(1998)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

모들이 그렇지 않은 조모들보다 아동의 삶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금전적 지원을 더 제

공하며, 아동의 미래계획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정

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모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짐작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한편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자명한 사실

이다.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대체로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otichick et al., 1997; 

Dumka et al., 1996; Levy-Sc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Kotichick 등(1997)에 

따르면 질병, 경제적 곤란, 대인갈등과 같은 스트

레스가 양육자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

다고 하였고, Scheel과 Reickman(1988)은 스트레

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조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각되

는 건강상태, 건강문제 및 생활사건 경험정도를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를 위한 지원이나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아동의 발달과 조

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

육효능감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파

악한다.

3)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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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생후 3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모는 외조모

와 친조모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본 연구

의 의의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도록 하

였고, 답하기 불편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응답을 

그만둘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자의 연

락처를 설문지 표지에 기록하여 조모 자신과 영유

아의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

록 배려하였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측정도구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지각에 대한 평가로서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rating scale을 수정보완하여 현재의 자신의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

교한 건강상태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88이었다.

2) 건강문제 측정도구

지난 1년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건강문제를 5점

척도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만성질환, 노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노화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다루었으며 김정은

(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 7문항에 2문항을 

추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77이었다.

3) 생활사건 경험 측정도구

McCubbin(1979)의 생활사건목록을 근간으로 장

영자(2003)이 한국가족생활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한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 중에서 

중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7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영

유아를 돌보는 여성노인임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

였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에

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hronbach's α= .90이었다.

4) 양육효능감 측정도구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Johnston & Mash, 1989, 

김선희 재인용 2005)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Floyd, Gilliom and Costigan 

(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

영(2001)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할머니를 대

상으로 하는 문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78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편의추출하였으며,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과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1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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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효능감                                                 (N=121)

항목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현재 배우자유무 유 103 (85.1) 39.26 ±5.09  .02 .89

무  18 (14.9) 39.44 ±4.98

동거가족 자녀가족과  57 (47.1) 38.92 ±5.23  .30 .82

남편과  57 (47.1) 39.54 ±5.14

혼자   5 ( 4.1) 40.80 ±2.58

기타   2 ( 1.7) 38.50 ±2.12

종교 있음  94 (77.7) 39.41 ±5.02  .25 .61

없음  27 (22.3) 38.85 ±5.24

교육정도 초졸  28 (23.1) 39.96 ±5.49  .53 .66

중졸  37 (30.6) 39.51 ±5.40

고졸  45 (37.2) 39.04 ±4.68

대졸이상  11 ( 9.1) 37.81 ±4.46

조모의 이전 직업 없음  89 (73.6) 39.33 ±5.14 1.53 .20

회사원  16 (13.2) 37.75 ±4.87

자영업  13 (10.7) 39.69 ±4.13

부업(시간제)   3 ( 2.5) 44.33 ±5.68

가족의 월수입 ＜100   5 ( 4.1) 38.40 ±1.51 1.44 .22

100-199  33 (27.3) 39.24 ±3.50

200-299  38 (31.4) 38.31 ±5.96

300-399  30 (24.8) 39.40 ±4.71

400≤  15 (12.4) 41.93 ±6.34

대상자의 평균연령 57.4(±5.8)세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다중회귀분석에

서 독립변수 당 최소한 20개 이상의 표본을 갖추

어야 하므로 본 연구수행에서 충분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

균으로,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의 신뢰성 검정은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3) 변수들과 양육효능감의 평균비교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로 분석하였다.

4)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변수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설명

력)를 검증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7.4(±5.8)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 현재 배우자와 있는 

경우로서 117명(77.3%)이며, 나머지 24명(22.7%)은 

별거, 사별, 이혼, 기타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었다. 

영유아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6명

(46.8%)으로 거의 절반이었고 혼자 살면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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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양육효능감                                      (N=121)

항목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돌보는 영유아의 수 1명 101 (83.5) 39.61 ±4.84 2.54 .11

2명  20 (16.5) 37.65 ±5.87

양육 동기 어쩔 수 없어서  59 (48.8)  38.17a ±5.16 3.08  .04* a<c<b

내가 원해서  36 (29.8)  40.67b ±5.11

간곡한 부탁  26 (21.5)  39.92c ±4.27

영유아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6 ( 5.0)  38.00a ±2.68 3.36  .02* b<a<c<d

나쁜 편이다   9 ( 7.4)  36.66b ±4.30

좋은 편이다  74 (61.2)  38.77c ±4.34

매우 좋다  32 (26.4)  41.16d ±6.38

수고비 수혜여부 전혀 안받는다  17 (14.0) 40.23 ±5.75 .41 .83

(월평균) 10만원이하  10 ( 8.3) 39.50 ±9.52

11-30만원  28 (23.1) 38.78 ±4.68

31-50만원  42 (34.7) 39.26 ±3.90

51-100만원  29 (15.7) 38.57 ±4.40

101만원 이상   5 ( 4.1) 41.40 ±5.12

영유아의 평균연령 2.4(±1.2)세

a,b,c는 Scheffé 검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을 의미함

를 돌보는 조모는 8명(5.7%)이었다. 109명의 대상

자(77.3%)가 종교가 있었으며 32명(22.7%)은 종교

가 없었다. 51명(36.2%)은 고졸, 34명(24.1%)이 초

졸, 대졸도 11명(7.8%)이었다. 영유아를 돌보기 이

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는 102명

(72.3%)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회사

원, 자영업, 시간제 부업의 순이었다. 가족의 월평

균수입은 200-299만원이 가장 많았고(32.6%), 100

만원 미만은 4.3%, 400만원 이상은 11.3%이었다.

조모의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돌보는 영유아의 수는 대부분 1명

이었으나(118명, 83.7%), 23명(16.3%)은 2명의 영유

아를 돌보고 있었다. 영유아의 평균연령은 2.4 

(±1.2)세이었다. 영유아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거

나 매우 좋은 경우가 124명(87.9%)이었고, 매우 나

쁜 경우는 6명(4.3%)이었다. 영유아를 돌봄으로써 

수고비를 수혜하는 정도는 대상자의 51명(36.2%)

이 31-5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있었고, 수고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18명(12.8%), 1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는 5명(3.5%)이

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모의 양육효능감 

연구대상자의 평균 양육효능감은 평균 39.39 

(±5.09)로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표 1>

에서 어떠한 특성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표 2>에서 보면 양육

동기(F=3.08, p= .04), 영유아의 건강상태(F=3.36, 

p= .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육동

기는 조모가 원하여 영유아를 돌보게 된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평균 40.67±5.11), 어쩔 

수 없어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았다(평균 38.17±5.16). 영유아의 건강상태

는 건강이 아주 좋을 때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

고(평균 41.16±6.38), 건강이 나쁜 편일 때 양육효

능감이 가장 낮았다(평균 36.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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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관련이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표 3>

에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육효능감은 건

강상태(r= .23 p< .05)에 대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건강문제(r= -.19, p< .05)와 생활사건

경험(r= -.35, p< .01)에 대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관련 요인과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변수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

건강문제 -.55** 

생활사건경험 -.27**  .39**

양육효능감 .23* -.19* -.35**

*p< .05, **p< .01

한편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사전단계

로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함

을 확인하였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상

관계수가 모두 .7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분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4>

은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

한 것이다.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7, p< .001), 조모의 건강상태(β= .15, t= 

1.50), 건강문제(β= .02, t= .19), 생활사건경험(β= 

-.32, t= -3.44)이다. 이 중 생활사건경험 변수만이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p<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예측력은 14.6%였다.

<표 4> 양육효능감 영향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β t or F

양육효능감 .146    6.67***

건강상태  .15 1.50

건강문제  .02  .19

생활사건경험 -.32  -3.44**

**p< .01, ***p< .001

Ⅳ. 논    의

아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접

하게 되면서 사회를 배우며 점차 그 사회의 구성

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회와 구성원이 요구

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다(김현미, 도

현심, 2004). 양육효능감은 양육자의 영유아를 돌

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신숙재, 1997), 자라나는 아동의 양육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에게 긍정

적인 양육환경으로 작용할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은 평균 39.39(±5.09)로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정도

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령기까지 전 연령의 아동

을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오진아

(2007)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 평균 2.63(± .37)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연령(평균 

57.4세)이 전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의 연령

(평균 59.3세)보다 적고, 돌보는 아동의 수도 본 

연구에서는 83.5%가 1명이었던 것에 비해 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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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33.64%나 차지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되는 주관적 양육스트레스원의 내용을 조

사한 오진아(2006)의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신체적 

돌봄 이외에도 교육, 훈육, 아동의 생활습관교정 

등의 부가적인 내용이 훨씬 많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도 돌보는 아동이 영유아일 경우에는 조모가 영

유아를 좀 더 효능감있게 돌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 중 조모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

수는 양육효능감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

도 양육효능감이 저하되지는 않았다. 동거하는 가

족이 영유아 가족과 함께이거나 노인가족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영유아 

양육효능감과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 교육정도, 조

모의 이전 직업 유무도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효능

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가족 월수입의 분포는 다양하였는데 가족

월수입의 차이도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족 월수입 정도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조

모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오진아(2007)의 연

구결과와는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양육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과 함께 경제적 어려

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Kelly, 1993), 가족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을 종속변

수로 보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오

진아, 2007), 경제적 여건으로 생각되는 가족 월수

입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였

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의 내리사랑에 대

한 의미로 판단하였으며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경제적인 부족함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과거부터 그랬듯이 조모는 가족 내에서 ‘조

용한 구원자’, ‘이차적 방어선’, ‘안전망’으로 표현

될 정도로 자녀들에게 양육정보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수고비를 수

혜받는 정도 역시 양육효능감의 정도와는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결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반면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되어 조모의 양육동

기는 양육효능감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조모가 원해서 영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경우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영유아 

부모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의 순서로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모는 가족이 어려운 일이나 예기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안전장치 혹은 충격완화

장치의 역할을 감당해왔기 때문에(신혜섭, 1999), 

며느리나 딸의 경제활동 및 여러 가지 이유로 가

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영유아를 아동의 어머니

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신하

여 조모가 양육자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는 경향

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효능감

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는 양육효능감을 비롯한 자기효능감 향상

에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상태는 조모의 양육효

능감 정도에 유의한 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 경우 

양육효능감은 평균 41.16(± 6.38)점으로 매우 높았

다. 그 다음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매우 나

쁜 경우보다는 나쁜 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양육효

능감이 더 낮았는데,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에는 아동이 질환을 가진 경우로 의료진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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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조성되어 있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영유아 

돌보기를 하는 경우로 생각이 되며, 특별한 질환

이나 진단명이 없이 그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나

쁜 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막연함과 불확실

성이 영유아를 돌보는데 있어 양육효능감을 가장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조모는 가족내의 출산과 양육과정을 지

켜보면서 자라나는 영유아로부터 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최근 시대의 변화로 어린 영유

아의 일차 양육자로서 어머니역할을 담당하는 조

모에게는 양육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과 정서적 고

통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신혜섭, 1999; 옥

경희, 2005). 그들이 자발적으로 영유아를 돌보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도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건강상태와 건강

문제, 생활사건경험을 스트레스 변수로 두고 조사

하였다. 아동을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선행

연구(오진아, 2007)에서도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

활사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본 연구에서 그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가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건강문제

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의 경험은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변수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

로 분석한 결과 특히 생활사건경험은 영유아를 돌

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

는 변수로 밝혀졌다.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

한 오진아(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생활사건경험

은 여성노인의 건강문제 다음으로 삶의 질에 직접

적인 효과를 미친 변수로 밝혀졌는데, 생활사건경

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내용으로서의 

생활사건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부

정적 양육행동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옥경희 외, 

2006)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생활사건

경험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조모를 둘러싸고 

다양한 생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신뢰할만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

제와 이러한 지원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네

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증

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스트레스의 감소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은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에 대한 실질적인 문

제와 고충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수 있

는 안전한 사회망의 확립을 의미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양육효

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외조

모 혹은 친조모 중 참여를 허락한 조모로서 편의

표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 문항이라도 불충분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21명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한 서술통계 및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은 중간주순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대사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정도의 차이는 영유아를 돌

보게 된 동기가 자발적으로 원한 경우일 때 양육

효능감이 높고, 또한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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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에 따라 밝혀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생활사건경험으로서 생활사건경험이 적을수

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

과를 기초로 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충

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

여 다양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생활사건을 경험하

는 조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은 아동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가족 형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이 임의표출로 이루어

졌고 거주지역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

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

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때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심

도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아동을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을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개발하여 그 효과

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유아와 그 가족, 조모의 건

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마련을 위한 

다학제간 컨소시엄 개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의 움직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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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Words :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and Toddler

Oh, Jin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degrees of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 raising infant and 

toddler.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121 

grandmothers whose grandchild was between 3 

to 36 months old was used. The variables were 

health status, health problems and life even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using SPSS WIN 12.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parenting self-efficacy was 

39.39(SD=5.09), somewhat higher than moderate 

in level. Factor that was significant in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was life event. 

This factors accounted for 14.6% of explained 

variance.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the life 

event was influenced to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and toddler. 

From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and policies which 

support them. Ultimately a good care 

environment for children will be good for the 

young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